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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문서는 조선의학 사유구조 RDM 프로젝트의 데이터 구축 원칙과 운영 규약을 정리한 헌법이다. 본 프로젝트는 조선 의학 고전 문헌의 병문(病門)에 내재된 판단 구조를 데이터 모델로 복원하고, 그 결과를 공공 연구데이터로 누적·공개하는 작업이다. 본 헌법은 그 작업의 정초 — 곧 어떤 문헌을 어떤 단위로 분절하여 어떤 원칙에 따라 데이터화할 것인가에 대한 규약 — 를 명문화한다.
본 헌법은 단일 시점에 완성된 설계도가 아니라, 30개 병문에 대한 RDM 데이터셋이 단계적으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귀납적으로 굳어진 결정들을 정리한 결과다. 본 데이터셋이 KISTI DataON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에 등록 완료되고 본 프로젝트의 학술 논문이 발표되는 시점에 맞추어, 그 학술적 정합성을 정초하는 공개 문서로 본 헌법을 정리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진화에 따라 본 헌법은 후속 버전으로 갱신될 수 있다.

1. 프로젝트 목적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조선 의학 고전 문헌에 나타난 질병 판단 구조와 처치 알고리즘을 데이터 모델(Research Data Model, RDM)로 복원하는 것이다. 조선 의학의 병문에 내재된 현상 인식, 판단 기준, 개입 구조를 데이터 구조로 정리하여 재현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공공 연구데이터셋을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선 의학의 질병 판단 체계를 그래프 데이터 구조로 확장하여 "조선의학 지식 그래프(Joseon Medicine Knowledge Graph)"의 기반을 마련한다.
본 프로젝트가 데이터 모델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진단의 분류 체계가 아니라 판단의 절차적 흐름이다. 곧 "이 병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가 아니라 "이 병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개입하는 과정이 어떤 구조로 펼쳐지는가"가 본 프로젝트의 모델링 대상이다.
2. 프로젝트 범위 — 문헌 3축+1 체계
본 프로젝트는 조선 의학 문헌 중 다음 "3축+1" 체계를 1차 대상으로 한다.
	축
	문헌
	층위
	본 RDM에서의 역할

	제1축
	『의방유취』
	축적
	자료 축적의 폭, 이설(異說)의 보존, 원천 다양성, 인용 계보의 기준

	제2축
	『동의보감』
	표준화
	국가 의학으로서의 표준화된 판단 골격, 병문 위계, 체계화된 진단 구조

	제3축
	『인제지』(임원경제지)
	응용·재편
	일상 응용, 임상 적용, 구급·양생·금기·조장의 운용적 재편

	+1
	『역시만필』
	임상 검증
	130여 건의 의안(醫案)을 통해 3축의 이론적 판단을 실제 임상 사례로 검증·반증하는 보조 축


"+1"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3축이 조선 의학의 이론적·체계적 판단 구조를 구성한다면, 『역시만필』은 그 구조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검증 텍스트로 기능한다. 본 프로젝트는 이 "+1" 축을 두어, 본 데이터가 이론과 임상의 양면적 검증 구조 위에서 작동하게 한다.
『역시만필』의 +1 적용 범위는 현재 30병문 중 11병문(소갈문·황달문·곽란문·대변문·적취문·해수문·창만문·구토문·제기문·혈병문·허로문)에 대해 직접 대응 의안 또는 임상 사례가 데이터셋 안에 반영되어 있다. 나머지 19병문에 대한 +1 적용은 본 헌법의 효력 범위를 초과하는 후속 과제다.
3. 기본 원칙
본 프로젝트는 다음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따른다.
3.1 문헌 우선 원칙 (Source-Primacy Principle)
모든 데이터는 원전 문헌에서 직접 추출한다. 연구자의 해석은 문헌의 구조를 대체해서는 안 되며, 문헌이 보여주는 분절·서열·연결을 데이터 구조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우선한다. 문헌의 침묵 또한 데이터의 한 형태로 존중한다 — 곧 문헌이 다루지 않는 사항을 연구자가 임의로 보충하지 않는다.
3.2 분리 원칙 (Separation Principle)
한문 원문, 한글 번역문, 조선 문헌 3축, Provenance_Citation, 연구자 판단을 각각 별도 필드로 분리하여 기록한다. 이질적 정보의 혼합은 후속 검증과 재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3.3 구조화 원칙 (Structuration Principle)
문헌의 연속 서술은 판단 단위로 분절한다. 하나의 데이터 행은 하나의 판단 단위를 담는다(1행 1판단 원칙). 분절의 기준은 후속 4·5·6장에서 구체화한다.
이 세 원칙의 핵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 "문장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데이터는 문헌의 구조를 반영해야 하며, 연구자의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한문 텍스트의 의미론적 다층성을 고려할 때 완전한 객관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나, 해석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후속 연구자가 동일한 텍스트로부터 검증·재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4. 분석 단위 — 병문(病門)
본 프로젝트의 기본 분석 단위는 "병문"이다. 병문은 단순한 질병 분류명이 아니라, 조선 의학 문헌에서 일정한 병리적 범주를 묶어 그 안에서 증상·원인·감별·처방을 함께 다루는 의서 편제의 기본 단위다. 한 병문은 다음을 포함한다.
· 해당 병증의 명칭과 정의(예: 해수·소갈·황달)
· 그 병증의 외형적 표현(증상·징후)
· 원인과 감별의 논리
· 처치의 방법·시점·금기
· 관련된 처방 및 약재
· 다른 병문과의 관계
본 프로젝트가 병문을 분석 단위로 채택한 이유는 조선 의학 고전 문헌의 편제 구조 자체가 병문 단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병문 단위 분석은 연구자가 외부에서 부여한 단위가 아니라 문헌이 스스로 제시하는 단위다. 이는 "문장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의 원칙과 일치한다.
5. Layer 구조 — L1·L2·L3 판단 층위
각 병문의 내부 구조는 세 가지 판단 층위로 분절된다. 본 층위 구분은 사전에 이론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30개 병문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절하는 과정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되었다. 세 층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층위
	명칭
	정의 — 일차적 기능

	L1
	현상 인식 (Phenomenal Recognition)
	병증의 범위·정체·외형을 규정·기술하는 층위. 정의(definition)와 외형 기술(description)이 일차 기능. "이 병증이 무엇인가"를 확정한다.

	L2
	판단 구조 (Judgment Structure)
	병의 원인을 복수로 배열하고, 감별 분기를 제시하며, 병문 내·외부로의 전이·전변 경로를 서술하는 층위. 배열·감별·전이의 서술이 일차 기능. 판단의 논리가 구축되는 부분.

	L3
	치료 실행 (Therapeutic Execution)
	구체적인 처치·개입의 방법·시점·순서·강도·금기를 제시하는 층위. 지시(prescription)·금기(prohibition)·타이밍 조율의 서술이 일차 기능. 판단이 실제 행위로 전환되는 부분.


L1·L2·L3 판별의 운용 기준 — (가) 기능적 역할, (나) 텍스트 표지, (다) 전형적 한문 어구 패턴 — 은 본 프로젝트의 학술 논문 3.3절의 부속 판별 기준표에 정리되어 있다.
세 층위가 반드시 텍스트 내에서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동의보감』은 대체로 L1→L2→L3의 순서를 따르는 경향이 있으나, 『의방유취』는 복수의 의서를 병렬적으로 인용하기 때문에 동일 병문 안에서 L1·L2·L3이 교차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인제지』는 양생과 금기를 별도로 편성하여 L3의 범위가 치료 이후의 영역까지 확장된다. 이러한 문헌별 차이는 데이터셋의 Layer 필드에 그대로 기록되어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6. 병문 유형 분류 — Type A·B·C·D
30병문은 그 판단의 핵심 기능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본 유형 분류는 사전에 이론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30병문 전체의 NETWORK 관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후적으로 귀납된 것이다.
	유형
	명칭
	정의
	대표 병문

	Type A
	생태순환형 (Eco-Cyclical)
	인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계절·기후·지형·외부 조건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병문. 외감과 시령(時令)의 논리가 두텁다.
	습병·조열·중한고랭·부종·해수·해학

	Type B
	판단노드형 (Decision-Node)
	급성 분기, 응급 판단, 독성·외상·감염 등 신속한 개입 또는 유보의 결정이 핵심인 병문.
	해독·금창·제상·곽란·중서·온역

	Type C
	네트워크허브형 (Network-Hub)
	다른 병문으로의 전이와 병리 공유가 많아 복합 병리의 중심축이 되는 병문. NETWORK 엣지 수가 두드러지게 많다.
	담음·혈병·제기·적취·허로·창만·내상·구토

	Type D
	경계판단형 (Boundary-Judgment)
	감각기관·배설기관·심신 경계 등 안팎의 출입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을 다루는 병문.
	안문·이문·비문·치문·소변문·대변문·황달문·소갈문·전간광문·경계정충건망문


Type 배정의 운용 원칙. 한 병문이 복수 유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경우(예: 해수문이 Type A와 Type C의 경계에 위치)에는 해당 병문의 일차 판단 기능을 기준으로 최종 Type을 정한다. 차순위 유형 정보는 별도 필드(secondary_type)에 기록할 수 있다.
7. Provenance_Citation 원칙 — 지식 계보 보존
Provenance_Citation 데이터는 조선 의학 문헌에 기록된 인용 구조를 그대로 보존한다. 조선 의학 문헌 3축에는 인용된 중국 의서명(『內經』, 『傷寒論』, 『丹溪心法』, 『河間方』, 『千金方』 등)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따라서 Provenance_Citation 데이터는 문헌에 나타난 그대로 입력한다.
7.1 금지 사항
다음 행위는 본 원칙에 위배되며 엄격히 금지된다.
·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용 문헌을 다시 찾아 보정하는 행위
· 출전을 추정하여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
·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Citation을 재구성하는 행위
· 조선 문헌에 적힌 Citation을 현대 연구자가 임의로 교체하는 행위
문헌에 기록된 Citation을 다시 찾으려는 시도는 불필요하며, 본 프로젝트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조선 의학 문헌의 인용 행위 자체가 본 프로젝트의 데이터 대상이기 때문이다 — 조선의 편찬자들이 "어떤 문헌을 어떻게 인용했는가"는 그 자체로 동아시아 의학 지식 전승의 한 단면이다.
7.2 Provenance_Citation의 역할
Provenance_Citation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원문 근거의 추적 가능성 확보
· 조선 의학 문헌 간 인용 계보의 확인
· 동아시아 의학 지식의 전승 경로 분석
· RAG 기반 AI 시스템 활용 시 답변 근거의 명시적 제시
· Citation Lineage Graph 구축의 기초 데이터 제공
8. RDM 데이터 스키마 — 칼럼 구조
RDM_Core 시트의 칼럼 구조는 다음과 같다.
	순서
	필드명
	내용

	1
	Layer
	판단 층위 (L1·L2·L3) 배정

	2
	현상코드
	해당 행의 고유 식별자 (예: COU-M01)

	3
	대모듈
	본 데이터 행이 속한 병문의 대분류 (예: 咳嗽門)

	4
	구조축
	해당 행의 구조적 기능 (예: 병증 정의, 원인 배열, 처치 지시)

	5
	한문원문
	문헌에서 직접 추출한 한문 원문 (분리 원칙에 따라 단독 필드)

	6
	한글번역문
	한문 원문의 한글 번역 (분리 원칙에 따라 단독 필드)

	7
	조선문헌 3축
	해당 행의 출처 (의방유취·동의보감·인제지)

	8
	세부 장절
	3축 문헌 내의 정확한 위치 (편·장·절)

	9
	Provenance_Citation
	3축 문헌이 원래 인용한 중국 의서명 (예: 河間方, 內經, 丹溪心法)

	10
	금기
	해당 판단에 결부된 금기 사항

	11
	전환
	다른 병문 또는 다른 판단 단위로의 전이·전변

	12
	Type 식별 메타
	해당 행이 속한 병문의 Type A–D 분류 정보(메타 필드)


Provenance_Citation 필드의 위상. 본 필드는 본 프로젝트의 학술적 기여의 핵심을 담는 자리다. 다른 디지털 인문학 또는 전통의학 디지털화 프로젝트가 대체로 "엔티티 추출"에 머무는 데 비해, 본 프로젝트는 문헌 간 인용 계보를 데이터 구조 안에 내장함으로써 "이 판단이 어떤 문헌 전통에서 왔는가"를 추적 가능하게 한다.
9. 데이터 패키지 구성 — All-in-One 구조
각 병문 데이터셋은 다음 시트를 기본 구성으로 하는 All-in-One 패키지로 정리한다.
(1) RDM_Core — 위 8장의 칼럼 구조에 따른 핵심 판단 단위 데이터. 30병문 합계 약 750행.
(2) NETWORK — 병문 내·외부의 관계 데이터. 30병문 합계 약 485건의 엣지 데이터.
(3) FORMULA_LAYER — L3 판단에서 호출되는 처방과 약재 조합의 데이터. 일부 병문(허로문·소갈문·경계정충문 등)에 우선 구축됨.
(4) STAGE3 — 『역시만필』의 의안과 본 RDM의 L3 판단을 교차 검증하는 별도 시트. 11병문에 적용됨.
(5) README — 해당 병문 데이터셋의 개요·구축 일자·버전 정보.
(6) Schema_Guide — 본 헌법의 요약 및 본 병문 데이터에 특수하게 적용된 사항.
(7) 판단 알고리즘 도식 — 본 병문의 L1→L2→L3 흐름을 시각화한 도식(선택).
완성된 데이터 패키지는 KISTI DataON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에 정식 등록한다. 등록 시 각 병문 데이터셋에 개별 DOI가 부여되며, 30병문 전체 컬렉션의 통합 인덱스는 별도 마스터 페이지로 제공한다.
10. 번역 원칙
한문 원문의 한글 번역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문장은 간결하게 작성한다.
(2)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고 임의의 부연·해석을 추가하지 않는다.
(3) 한 문장은 하나의 판단 단위를 유지한다 (1행 1판단 원칙과 정합).
(4) 기존의 역주본 및 〈한의학고전DB〉의 번역을 참조하되, 최종 판단은 본 프로젝트의 분리 원칙(원문·번역의 별도 필드 기록)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5) 번역의 출처는 별도 메타 필드(translation_source)에 기록할 수 있다.
11. NETWORK 관계어휘 정책
30병문의 NETWORK 시트에는 30병문에 걸쳐 귀납적으로 확장된 37종의 고유 관계어휘가 사용되었다. 본 헌법은 이 37종을 본 데이터셋의 사실(史實)로 인정하며, 표준화 작업은 본 헌법의 효력 범위를 초과하는 후속 과제로 명시한다.
관계어휘의 두 층위. 본 데이터셋의 관계어휘는 두 층위로 구성된다. (가) 핵심 관계어휘(15종 이상의 병문에서 공통 사용): SPLITS_TO, BRIDGES_TO, PART_OF, TRANSITIONS_TO, LEADS_TO, CAUSES, SHARES_PATHOLOGY, HAS_FORMULA 등. (나) 병문별 특수 관계어휘(1~2개 병문에서만 사용): IS_YANG_FORM, PAIRS_WITH, ASSESSED_BY 등 약 22종.
후자가 존재하는 것은 "문장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의 원칙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곧 병문별 텍스트가 보여주는 고유한 관계 양상을 일률적인 표준 어휘로 단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다는 의미다. 다만 의미적으로 유사한 관계어휘의 통합(예: LEADS_TO·TRANSITIONS_TO·EVOLVES_TO를 하나의 TRANSITIONS_TO로 통합)은 향후 지식 그래프 확장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12. 본 헌법의 범위 — 30병문 목록
본 헌법의 효력은 다음 30개 병문에 한정된다. 각 병문은 KISTI DataON에 개별 데이터셋으로 등록되어 있다. 『역시만필』 교차 검증이 적용된 병문은 별도 표기한다(★ = STAGE3 시트 구축, ◇ = 의안·임상 사례 직접 반영).
(외감·시령 계열) 해수문 ◇, 해학문, 온역문, 습병문, 중서문, 중한고랭문, 조열문
(체액·순환 계열) 부종문, 담음문, 혈병문 ◇, 제기문 ◇, 적취문 ◇
(소화·대사 계열) 곽란문 ◇, 구토문 ◇, 창만문 ◇, 황달문 ★, 소갈문 ★, 대변문 ◇, 내상문
(허손·정신 계열) 허로문 ◇, 경계정충건망문
(감각·배설 경계 계열) 안문, 이문, 비문, 치문, 소변문, 전간광문
(외상·구급 계열) 해독문, 금창문, 제상문
『역시만필』 +1 적용은 30병문 중 11병문(약 37%)에 이루어졌으며, 그 중 소갈문·황달문은 STAGE3 시트로 별도 구축되어 임상 교차 검증이 가장 두텁게 이루어졌다.
본 30병문은 『의방유취』 91병문 중 (가) 동의보감·인제지에 공통으로 등재되어 있고, (나) RDM 구축 작업의 실무적 접근성이 확보되었으며, (다) 본 프로젝트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판단 알고리즘"이 충분히 드러나는 병문을 선정한 결과다. 본 30병문은 91병문 전체에 대해 통계적 대표성을 주장하기 위한 표본이 아니라, 본 프로젝트의 방법론을 시연·검증하기 위한 실무적 핵심 군집이다. 본 30병문은 본 연구의 종착점이 아니라 전체 병문(50병문 정도로 예상됨)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단계적 한 단면이며, 후속 단계에서 본 헌법의 범위는 확장될 것이다.
13. DataON 등재 정책
본 프로젝트는 "공공 자산화"를 본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 곧 본 데이터셋은 개별 연구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학술 공동체의 공공 자산이며, 그 누적된 활용·검증·재해석을 통해서만 본 프로젝트의 학술적 의의가 완성된다.
등재 원칙. 
(1) 각 병문 데이터셋은 완성 즉시 KISTI DataON에 등록한다. 
(2) 등록 시 개별 DOI를 부여받는다. 
(3) 각 병문 데이터셋은 개별 DOI와 함께 등록·공개되어 있어 그 자체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별도의 통합 컬렉션 단위 등재는 필수 사항으로 두지 않으며, 향후 단계적 확장(50병문 정도 예상) 과정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4) 본 헌법은 OSF(Open Science Framework) 리포지토리에 영구 DOI와 함께 등재한다. 
(5) 라이선스는 학술 활용 및 AI 학습·참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라이선스(예: CC BY 4.0)를 원칙으로 한다.
14. 프로젝트 비전 — 지식 그래프와 AI 시대의 정초
본 프로젝트의 장기 비전은 30병문 데이터셋을 출발점으로 하여, 조선 의학 지식 체계를 그래프 데이터 구조로 확장하고 AI 시대의 다양한 지식 인프라에 결합하는 것이다. 확장의 설계는 3층 구조를 따른다.
· Layer 1 — Disease Graph: 병문과 증상, 병문 간 관계의 그래프 표현.
· Layer 2 — Formula Graph: 병문에서 호출되는 처방과 약재 조합의 그래프 표현.
· Layer 3 — Citation Lineage Network: Provenance_Citation 데이터에 기반한 문헌 간 인용 계보의 시각화.
이 3층이 통합되면 병문(Disease)-처방(Formula)-약재(Herb)-문헌(Provenance)을 별도 노드로 분리하고, 노드 유형(Type A–D)과 엣지 온톨로지를 속성으로 표준화하는 하나의 탐색 가능한 지식 네트워크가 구현된다. 이는 본 헌법의 직접적 산물이 아니라, 본 헌법을 토대로 한 후속 단계의 비전이다.
AI 시대의 정초로서의 의의. 본 데이터셋이 AI 시대에 갖는 고유한 가치는 대규모 데이터로서의 양적 기여가 아니라, 판단의 구조와 근거가 추적 가능한 형태로 정리된 질적 기여에 있다. 본 RDM은 L1·L2·L3 층위와 Provenance_Citation이 내장되어 있어, RAG 시스템에서 "어떤 문헌의 어떤 판단에 근거하여 이 답변을 생성했는가"를 추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15. 다해석 병렬 수용을 위한 후속 확장 비전
본 헌법은 단일 정답 데이터셋을 지향하지 않는다. 한문 텍스트 해석의 본래적 다층성을 고려할 때, 본 RDM은 후속 단계에서 동일 원문 행에 대한 복수 연구자의 해석적 판단을 병렬로 수록·비교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핵심 설계는 RDM_Core 스키마에 Interpreter_ID 필드와 Interpretation_Variant 필드를 도입하여, 동일 원문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같은 데이터셋 안에 병렬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해석 병렬 수용 스키마(Pluralistic Interpretation Schema)의 도입은 본 헌법의 효력 범위를 초과하는 후속 단계의 과제이며, 본 프로젝트의 학술 논문 5.3절 및 6.1절에서 그 학술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 후속 확장은 디지털 인문학이 직면해 온 "주관성 대 객관성"의 이분법을 우회하여, 해석의 다층성 자체를 데이터의 구조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설계 방향을 지향한다. 본 헌법은 그 방향을 본 데이터셋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미리 선언함으로써, 본 RDM이 단일 권위의 종결적 데이터셋이 아니라 학술 공동체의 누적 검증과 재해석이 가능한 열린 데이터 자산임을 명문화한다.

[본 문서 끝]
